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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의 컴퓨터-소프트웨어 교육

한국과학기술원 김 진 형*

세상은 평평하다1)

지구상의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합력하고 경쟁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지적 자산이 하

나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급속한 번영과 혁신을 가

능하게 한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자본은 가장 수

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아 이동하고, 업무는 세분되고 

정형화 되어 가장 적절한 곳에서 수행된다. 즉 일거리

는 인적자원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싼 곳으로 이동한

다. 따라서 무엇을 하던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필요

하고 개인이던 기업이던 국가이던 시장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도에서 시작한 Inforsys가 미국에서 Micro-

soft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미 중국의 ERP

시장은 선진국 제품을 몰아내고 자국산으로 대체되었

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서 배출하는 컴퓨터-소

프트웨어 인력은 과연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가 자

문해 본다.

우리의 IT 현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불

안하다. 우리의 실상과 전망은 부정적인데 많은 국민

이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

귀 귀인 것을 본 이발사처럼 “우리나라는 IT 강국이 아

니다”라고 소리치고 싶다. IT 산업이라고 하면 외국에

서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인터넷에 관련된 산업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이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통

신서비스, 방송서비스를 위시하여 통신장비 및 반도

체산업을 포함한다. 이런 방송통신 서비스나 휴대폰 

등의 우리가 상대적으로 강한 통신기기 생산, 반도체 

부품산업까지 IT 산업에 포함하는 것은 IT 강국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으리라.

여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통신서비스의 

인프라 측면에서는 분명히 강국이다. 초고속 인터넷 

* 종신회원

망 보급률이나 무선통신 가입자 수에서는 분명 세계 

1등 국가이다. 또 통신 장비, LCD 및 반도체 등의 하

드웨어 생산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Wibro, DMB로 대변되는 무선통신 기술에서도 선두급

이다. 전자정부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민원 서비스

가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다. 또한 전세계 블로그의 

19%가 한국어로 쓰일 정도로 시민 참여의 인터넷 문

화를 갖고 있다.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러나 우리의 

정보인프라 활용은 단순한 메시지 전송이나 미디어

의 공유차원을 벗어나지 못한다. 통신 인프라를 생산

적으로 사용하는 면에서는 많이 뒤져 있다. 전자정부

를 자랑하고 있으나 민원서류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은 관심 밖이다. 외국인은 우리나

라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가 없다. 

우리끼리만 사용하는 주민등록 번호와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상거래는 국내용이다. 기

업의 IT 활용 척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투자보다 활용

이득이 모자라는 초보단계, 업무 절차 개선을 가능케 

하는 개혁단계,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경쟁력을 창출

하는 창조적 단계로 나누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

직도 대부분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다. 대부분 산업에

서 생산 원가의 30-50%가 소프트웨어 생산에 들어가

는 상황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술 투자는 볼 수가 없다.

그림 1 세계 SW 시장 규모(단위 : Billion US$, 정보통신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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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는 지원자가 급격히 줄

어든다.

세계 시장규모와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볼 것 같으

면 IT 강국의 주장은 근거 없음을 알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가 480억불, 휴대폰이 1,860억불인 세계 시장에

서 우리 점유율은 각각 47%와 18%이다. 이를 보면 우

리나라는 전자공업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 시장규모가 1조 3,600억불인 소프트웨어, 즉 메모

리 반도체 시장의 28배가 되는 큰 시장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겨우 2%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OECD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computer 및 

information service 수출은 세계에서 20위권에 머물고 

있다1). 1995년도의 전세계 시장의 2%를 상회하는 수준

이었던 것이 2004년도에 1.5% 정도로 낮아졌다. 이는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소프트웨어 사장에서 경쟁국

들에게 밀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세계 10대 교

역국이자 유사한 순위의 국가 총 생산량의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생산에서는 겨우 2%를 차지한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산업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매출의 30%가 

순이익인 황금알을 낳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컴퓨터-소프트웨어에 투자할 때다

우리나라는 정보인프라의 활용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해왔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었

다. IT장비 생산, 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생산의 OECD

국가의 평균 비율이 46:31:24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73:19:8로서 소프트웨어의 비중이 심각히 적다. 우리

나라의 정보통신 투자가 불균형이라서 국가발전에 지

대한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국내외에서 여러 번 

있었지만 정책 의사결정자들은 관심이 없었다2). 각

종 산업에서 SW 개발 원가가 제품 생산에 차지하는

1)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6
2) 2008년 1월 정보통신부에서 신정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도 

통신정책 일색이다.

그림 2 국가별 생산성 증가에의 IT 서비스 기여도

비중이 50%를 넘어가고 있으며, SW야말로 기술을 융

합하여 서비스를 가능케하는 접착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투자가 없었다. 선진국의 IT 서

비스 투자는 보통 총 IT 투자액의 30% 수준이나 우리나

라는 13% 수준에 머물러서 IT 서비스를 통한 경쟁력 

제고는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그림 2)3). 효

율성 제고의 도구인 IT의 활용이 미미한 것이 우리의 

국가경쟁력 수준이 30위권인 것의 주요 원인이리라.

통신에의 투자를 통한 GDP성장의 시도는 20년전에 

매우 시의적절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투자를 통한 GDP 성장 정책을 펼 시기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매우 자명하다(그림 3)4).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IT 인프라를 잘 활용

하는 것이 더 어렵다. 사회 전반의 개혁과제도 변혁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e-Government 

순위에서는 5위를 차지하였으나 행정 효율성에서는 24

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IT 서비스의 적절한 활

그림 3 시대별 IT 세부 영역의 GDP 공헌(%, 미국의 경우)

3) 자료 : 주력산업으로서의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한국은

행, 2007.3
4) Productivity :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merican Growth Re-

surgence, D. Jorgenson, et al, MIT press,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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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다. 아무리 어

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꼭 

성취하여야 한다. 지난 10년간의 IT 인프라 투자의 과

실을 채취하기 위하여 IT 서비스를 강조하고, 소프트

웨어와 컴퓨터 기술에 투자하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

점이다.

컴퓨터-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성의 현황

이러한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우수한 

자질의 SW 고급 엔지니어가 요구되고 있으나 우리 

실정을 암울하다. 선진국에서는 전체 직업인의 4% 수

준이 SW-컴퓨터 관련 직업이나 우리나라는 2%에 머

물고 있다. 즉 지금 인력보다 두 배의 인력이 더 필

요하고 그들에 요구되는 기술도 단순 코딩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를 분석하고 상품을 기획하고, 시스템을 

설계하며, 품질을 관리하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

는 고급 엔지니링 기술이다. 이들은 대학에서 강의만

으로 신속히 양성될 수 없는 인력으로서 충실한 기

초 능력을 바탕으로 현장 경험을 통해서만이 양성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실정이 또한 열악하고, 특히 

실용적 교육을 못하고 있는 암담한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 기업에서 고급 인력의 확충은 어쩌면 요원한 일

이 아닌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이 

열악하다 보니 컴퓨터-소프트웨어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직업 만족도가 낮아서 

대학의 컴퓨터-소프트웨어 학과는 빠르게 황폐화 되

어 가고 있다. 지망자가 급격하게 줄고 있으며 졸업생

들도 전공 분야로의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과 대학 재

학 중에도 programming 능력 향상에는 무관심하다. 

엔지니어로서 긍지를 갖지 못하고 확률 적은 학문의 

직업을 기다리거나 안정적인 관리직을 선호하는 현상

이 나타난다.

더구나 우리의 Software 일거리가 중국과 인도로 

나아가고 있다. 중국 대련에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다

수의 엔지니어들이 국내 대기업의 업무를 Outsourcing 

받아서 처리한다. 물론 모든 일거리가 나가는 것은 아

니지만5) 경쟁국 젊은이는 경험을 쌓아서 고급 엔지

니어로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적절한 경

험을 쌓지 못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직업을 회

피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어찌하여야 하는가?

5) 조사에 의하면 단순한 일, 그것도 20%의 일자리만이 outsourcing
의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즉 80%의 일거리는 외국으로 가지 못

한다. 자료 : The Future of Information Technology, Microsoft 
Research, July 2006

그래도 기회는 있다

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매우 크고,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 있어서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시장

을 석권할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그런 예

가 없지만 성공하면 세계시장을 순식간에 장악할 수 있

다. 비록 적은 수이지만 성공하는 우리 소프트웨어 전

문회사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인터넷 비즈

니스의 NHN은 년 1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시스

템 소프트웨어 회사인 Tmax는 1000여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분투하고 있다. IT 서비스 대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우수한 IT 인프라를 이용하여 

틈새시장을 일구어가는 벤쳐 기업인들이 있다. 외국 소

프트웨어 기업도 우리나라에 개발 연구기지를 구축하

는 사례도 볼 수 있다. 이제야 말로 고급 기술이 필요

하고 고급 기술자들이 대접을 받을 때이다.

우리 대학에서도 일신하여 세계 수준의 실용적 컴

퓨터-소프트웨어 교육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세계

적인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여야 한

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전문가 수준의 프로

그래밍 실력을 갖추어서 개발 업무에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야만 그들이 엔지니어

로서 긍지를 갖고 사회로 나가서 첫 직장에서 성공하

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엔지니어로서 성장할 것이다. 

IEEE/ACM의 공동 교과목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면 Com-

puter Science 학부 졸업생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서 

1) 시스템 수준의 넓은 시각, 2) 이론과 응용의 상호 

작용에 관한 이해, 3) 일상적인 주제에 관한 친숙, 4) 

충분한 프로젝트 경험, 5) 적응성의 5가지를 들고 있

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 다섯가지 자질을 충분히 갖추

도록 우리 대학이 커리큘럼과 교육 방식에 대하여 다

시 검토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이것이 세계화 시대

에 우리나라에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교

수들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즈음하

여 다시 한번 각오를 새롭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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